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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사람을 정의로 이끈 이들은 하늘에서 별처럼 빛나리라.” (다니엘 12,3) 

 

다니엘 예언서의 이 구절은 마리아 리리아 수녀에게 잘 들어맞는다. 사도적 열정과 지칠줄 모르는 

교육에 대한 헌신은 수녀의 삶과 사도직의 영향을 받은 모든 이들에게 모범이 되어 빛나는 밝은 별이 

되게 해 주었다. 

블란디나 스테파넬로 리브렐로토는 조르게와 세실리아 스테파넬로 리브렐로토에게서 태어난 14명의 

자녀 중 일곱 째였다. 부모는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과, 좋은 그리스도인이며 가치있는 시민이 되게 

해 줄 견고한 종교 양성을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블란디나는 학교 교육을 받기 시작했던 이비루바의 테레지냐 본당 학교에서 노틀담 수녀들을 만났다. 

이후에는 파소 푼도의 콜레지오 노틀담에서 학업을 이어나갔다. 1957년, 블란디나는 수련소에 

입소하여 마리아 리리아 라는 수도명을 받고 평생 이 이름을 지녔다. 수녀는 우리 수녀회에 두 명의 친 

자매인 마리아 죠세마 수녀와 마리아 릴리안 수녀를 두었었지만 모두 사망했다.  

언제나 활기차고 명랑했던 마리아 리리아 수녀는 카노아스의 에스콜라 노말 마리아 

아욱실리아도라에서 고등학교 교사로서 사도직을 시작했다. 동시에 상 레오폴도의 필로조피아 에 

시엔시아스 크리스토 레이 학교에서 학업을 마치며 네오 라틴어 학위와 포르투갈어와 불어 교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1964년부터는 남부와 북부 브라질에 위치한 여러 노틀담 학교에서 포르투갈어와 

불어를 가르쳤다. 수녀는 학생들을 사랑했고, 과제물, 특히 포르투갈어 관련 과제물을 꼼꼼하게 

교정해 주었다. 게다가 독서를 몹시 좋아했는데 성녀 쥴리의 서한에 대한 강조와 함께 특히나 

불문학을 즐겼다.   

마리아 리리아 수녀는 교육에 대한 새로운 개발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접할 기회 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 대한 지식도 심화할 많은 기회들을 활용하곤 했다. 포르토 알레그레의 인스티투토 데 

테올로지아 에  시엔시아스 렐리지오사에서 제공하는 신학 과정도 수강하여 자신의 사목 사도직을 

풍성하게 만들고자 했다. 파소 푼도에서는 교정 사목과 교리 사도직에도 적극적이었다. 수녀가 이후에 

봉사했던 다른 도시에서는 성체봉사자들 교육과 본당 신자들의 성경 교육, 사별 사도직과 아동 사목에 

연계했다. 아크레 주에서는 본당과 공립 학교에서 종교를 가르치기도 했다.  

쇠약한 건강 상태로 인해 도움이 필요해 지면서 2016년에 나오메 토퀘 카사 베타니아 공동체로 

들어와 집안에서 작은 소임을 하며 도움을 주었다. 수녀는 공동체 모임, 오락, 성체 조배에 기꺼이 

참여했다.  

2021년 10월 31일 주일 아침에 마리아 리리아 수녀는 뜻하지 않게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주님께서 

계신 고향으로 불려갔다. 수녀의 기쁨에 찬 모습과 봉사하려는 기꺼움이 동료 수녀들에게 영감과 

모범이 되기를 빈다. 수녀가 천주의 모친이신 마리아와 함께 수도 성소를 위해 전구해 주기를.  


